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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마당예술동아리 작품제작_학나래

<학익에서, 바다로>

▣ 연출 및 지도 : 반승환

▣ 출연자 : 이재혁, 김태순, 민경자, 이정금, 임정숙, 송순심, 박성녀

▣ 등장인물 : 할머니, 손녀, 작업반장, 일꾼, 시간여행자들

학나래두드림 ‘학익에서, 바다로’ 음향큐시트 

▣ #1 현재 - MR 1.현재

손  녀 : 할머니, 할머니~

할머니 : 에구구 넘어질라. 조심조심. 

        학나래야~ 오늘 할머니와 특별한 여행을 갈 거란다

손  녀 : 특별한 여행이요? 그런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고 계신거예요?

할머니 : 우리를 특별한 여행에 데리고 갈 시간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지.  

손  녀 : 시간여행자요? 

할머니 : 그래. 학나래야~ 오늘 이곳에 시간여행자들이 오면 그들을 따라 과거

와 미래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단다

마칭 호루라기소리와 마칭연주 1

할머니 :  저기 오는구나  같이 따라가 보자. 그들을 따라 가자꾸나

손  녀 :  예! 할머니

▣ #2 과거 1(#1 현재와 연결 됨)

(도착한 곳은 과거의 동양제철화학) 

마칭연주 끝난 후 2열로 정렬 - MR 2.과거(1)동양제철화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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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반장 : 자, 자. 다들 모였지요?

          오늘은 어제보다 주문물량이 더 많아요.

          게으름 피지 말고 오늘도 국가를 위해서, 동양제철화학을 위해서 

열심히 일해야 할 겁니다.

일꾼1   :  잔업두 해야 하나요?

작업반장 :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.

(작업시작 싸이렌소리)

(마칭연주자들이 작업자로 변하여 각자 자기의 일을 난타로 표현한다.)

(작업기계소리, 시계소리)

(작업을 마치는 싸이렌이 울린 후 상자를 버리기 시작한다.)

손녀  :  할머니, 할머니 저 사람들이 뭔가를 버리고 있어요.

       

할머니 : (씁쓸한 목소리로) 응. 저건 동양제철화학에서 물건을 만들고 난 폐기

물이란다. 그건 필요없으

        니 버리는 게지. 에구, 쓰레기가 산을 이루는구나.

 마칭연주2 끝난 후 마칭악기 내려 놈 (장면 끊어감)

 ▣ #3 과거 2 - MR 3.과거(2)빨래   

(푸른 천으로 학익천을 표현한다. 물소리)

손  녀 :  할머니, 저기 좀 보세요. 저기 시냇물이 흘러요. 어머, 작은 물고기들

도 있어요.

        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?

할머니 : 어디긴 어디야. 우리가 살고 있는 학익동이지.

         지금은 높은 집도 많고, 차도 많지만, 오래 전에는 이렇게 물도 흐르

는 곳이었단다.

         아빠차 타고 여행갈 때 문학 IC 봤지?

         오래 전에는 거기 문학 IC에서 법원을 지나 학익시장을 거쳐 아파트 

단지 앞을 지나 저 넓은           바다로 이어지는 천이 있었어. 바로 학익

천이지.

손  녀 :  와, 학익천이요? 할머니, 할머니 저기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

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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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 : 응, 빨래를 하고 있구나~

시간여행자들 : 빨래다! 빨래! 얼른 빨래해야 해!

빨래 두 명, 빨래바구니 들고 등장, 방망이로 학나래두드림 난타 도입부분 연

주. 강사가 스네어로 연주를 도와 줌

빨래연주 끝난 후(연주 끝에 손을 4번 든다) - MR 4.과거(2)수영

시간여행자들  : 빨래 끝~ 

손  녀 : 할머니, 또 다른 것도 했나요?

할머니 : 그럼, 멱도 감고 수영도 했단다.

시간여행자들 : 수영이다! 얼른 수영해!

수영 두 명, 손에는 심벌즈를 들고 각자 자유형, 평형, 배영 등을 한다. 숨을 

쉴 때 심벌즈를 연주한다. 강사는 스네어로 ‘볼레로’연주

수영연주 끝난 후(심벌즈 3번치면 끝) - MR 5.과거(2)물고기

손녀 : 할머니 할머니 또 다른 것은요?

할머니  : 물고기도 잡았지~

시간 여행자들 : 물고기도 잡았대! 물고기! 물고기!

물고기 잡이, 한 명은 족대를 들고 다른 한 명은 물고기를 발로 몬다. 강사는 

스네어 ‘삼삼칠박수’연주

물고기연주 끝난 후(족대에 물고기를 잡고 두 명이 들고 좋아한다) - MR 6.과거

(2)개발

손  녀 : 할머니 또요, 또 또

할머니 : 그러니깐 또 뭐했냐하면...

시간여행자들 : (손사례를 친다) 그만!~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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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음이 들린다. 모두들 어리둥절해 한다.

손  녀 : 할머니 무슨소리에요?

할머니 : 개발이 이루어지는구나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오고 여기 인천 미추홀

에도 사람들이 넘쳐나니            집을 짓기 시작하는구나

여행자들은 물줄기 주위로 상자를 가져다 놓는다.

시간여행자 : 집을 짓자! 집을 짓자!

손  녀 : (코를 잡고 막으며) 할머니, 이게 무슨 냄새예요? 냄새가 고약해서 숨

을 쉴 수가 없어요.

할머니 : 집을 짓고 생활 오폐수를 그냥 학익천에다 버려서 물이 썩는구나.

시간여행자들 : 야! 냄새난데..... 덮자! 덮자! (덮개로 덮는다.)아파트도 짓자!(상

자를 쌓는다.)

▣ #4 장면 끊어 감 ( 마칭악기 착용) - MR 7.과거(2)복원

마칭연주 불협화음, 자동차소리, 경적소리에 갈팡질팡, 주저앉음

손녀  : 할머니, 시간여행자들이 이상해요 무슨 일이죠?

할머니 : 이게 무슨 일이야! 학나래야

손녀  : 예 할머니!

할머니 : 아무래도 학익천을 덮어서 그런가보다. 저 덮은 것을 걷어내야겠어!

손녀, 할머니 덮게를 걷어낸다

손녀, 할머니 : 영~차!  영~차!   영~차!

할머니 : 물도 맑게 해야 해!

손녀 :  할머니, 시간여행자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아요

할머니 : (세워진 북을 가리키며) 학나래야, 저기에 있는 북을 힘껏 쳐서 시간여행

자들에게 힘을 줘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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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을 친다. 시간여행자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서 대형을 갖추고 출발을 한다.

마칭연주1 시작 후 움직이면 - MR 8.과거(2)퇴장

손녀  : 할머니, 시간여행자들이 어디로 가요

할머니  : 용현갯골로 가나보다. 학나래야, 우리도 같이 가보자!

▣ #5 용현갯골 영상 - MR 9.용현갯골

할머니(목소리만) :용현갯골로 가는구나. 

          용현갯골은 학익천의 끝이자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야, 넓은 바다로 

          나갈 수 있는 곳이지. 그 곳에는 저어새를 비롯해 많은 생명들이 

살고 있지. 시간여행자들은            그 곳의 생명을 지키러 가고 있는 거

야. 

손녀 : 예! 할머니!

▣ #6 조명이 들어오고 학나래두드림 마칭연주

대사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합니다. 연주소리는 라이브로 합니다.


